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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 추진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11.25(월) 부산에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함

* 정식명칭: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ㅇ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그간 협상에서의 조기 성과를 확인하는 것임

* 1차: ‘19.6.4-5 / 2차: ’19.7.15-17 / 3차: ‘19.8.12-14 / 4차: ‘19.9.10-13

ㅇ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금번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측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한 바, 필측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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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개방하고,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임

□ 이번 한-필 FTA 협상 조기성과 합의로 양국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한-필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됨

ㅇ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한-필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잔여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겠다고 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이가영 사무관(☎ 044-203-5943), 

최우진 사무관(☎ 044-203-5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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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한-필 FTA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Busan,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2019

The Minister for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Ms. Yoo Myung-hee, and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Mr. Ramon M. Lopez, having noted the progres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R-PH 
FTA”) negotiations and also having agreed to accelerate the negotiations on 25 
November 2019 in Busan on the sidelines of the Korea-Philippines Summit, have 
affirmed the following:

   1. The Minister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the KR-PH FTA and acknowledged 
that the KR-PH FTA would serve as a platform for expanding trade and 
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2. The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the KR-PH FTA should be mutually 
beneficial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and build upon the mult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being implemented where the two countries are 
Parties.

   3. The Ministers welcomed that there was an agreement on an Early 
Achievement Package on Market Access for Goods of November 2019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substantial progress of the text-based 
negotiations of the KR-PH FTA Chapters. Moving forward and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single undertaking, this Package will be improved 
through consideration of additional tariff lines and/or other mechanisms that 
will further facilitate trade and investments and will be incorporated when 
finalizing the KR-PH FTA. Based on this progres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conclude the KR-PH FTA negotiations within the 
first half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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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붙 임  한-필 FTA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의

공동선언문

2019년 11월 25일, 대한민국 부산

대한민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필리핀공화국 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11월 25일
에 부산에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필 FTA”라 한다) 
협상의 진전에 주목하고 또한 협상을 가속화하는데 합의하면서, 다음
을 확인하였다.

  1. 양국 장관들은 한-필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필 FTA가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경제 관계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데 발판 
역할을 할 것을 인정하였다.

  2. 양국 장관들은 한-필 FTA가 한국과 필리핀 간 상호 호혜적이어야 
할 것과 양국이 당사국으로 이행 중인 다자 및 지역 협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2019년 11월에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와 한-필 FTA 장들의 협정문 협상
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일괄합의 원칙
에 따라 이 패키지는 추가적인 세번 검토 및/또는 교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개선될 것이며 한-필 FTA 
완결 시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양국 장관들은
2020년 상반기 안에 한-필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